
2018년 1월은 베트남축구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베트남은 당초 예상을 깨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베
트남에선 평생 보기 어려운 함박눈을 펑펑 맞아가
며 우즈베키스탄과 치른 연장혈투에서 사력을 다
한 자국 선수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벅찬 감동에
젖었다.

대회를 마치고 돌아와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해
야 했던 박항서(59) 감독을 만날 때마다 베트남정
부 고위관료들이 잊지 않고 한 질문이 있었다. “부
임 3개월 만에 도대체 어떻게 팀을 바꿔놓은 것인
가?” 그들은 한결같이 “이제야 우리 베트남정신이
살아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당시 ‘베트남정신’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박 감독
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느 날 선수단 미팅에서였
다. 베트남선수들은 4가지 단어를 언급했다. “우리
가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매사
자존감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단결하며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불굴의 투지로 임하라’다.”

취임 직후 선수단 상견례에서 “모두가 하나로 뭉
치자”며 ‘원 팀’을 강조한 박 감독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이야기는 없었다. 한 번 자신감이 붙자 거
칠 게 없었다. U-23 대표팀은 2018자카르타-팔렘
방아시안게임(AG)에서도 베트남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랐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충분히 값진
결실이었다.

그 뒤를 이은 ‘형님’들의 퍼포먼스. A대표팀도
폭풍처럼 진군했다.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
는 2019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정상에 섰다. 자
국 대표팀이 출전한 주요 국제대회 때마다 놀라운
응원 열기를 발산했던 베트남국민들은 스즈키컵에
서 절정에 이르렀다.

감동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었다. 박 감독과 함
께 하며 베트남의 축구성지가 된 하노이에서 마주
친 현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항서’를 언급했
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기자에게 그저 한국인이란
이유로 과분한 관심도 건넸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2019 AF
C 아시안컵에 대비해 베트남축구협회(VFF)는 북
한과의 평가전을 성탄절인 25일 하노이 미딘국립
경기장에서 개최했는데, 현지의 한 TV 방송기자에
게 물었다. ‘당신들에게 축구와 박항서는 어떤 존
재인가’라는 우문에 짧으면서도 기막힌 답이 돌아
왔다. “박항서 축구가 잠자던 베트남의 혼을 흔들
어 깨웠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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꺎자존심 잃지 말고 불굴의 투지로 임하라
아버지들이 강대국과의 전쟁서 그랬듯이
그라운드에서도 두려워 하지말고 맞서라꺏
민족성·애국심끌어내 꺋베트남매직꺍완성

◀ ‘박항서 매직’은 단순히 그라운드 위에만 퍼지지 않는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선수단의 ‘베트남 정신’을 일깨웠다.
베트남 대표팀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선전하며 국가적으로 민족 ‘혼’을 깨웠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박항서축구가잠자던
베트남의혼을깨웠다

남장현기자, 꺋박항서매직꺍의진원지베트남하노이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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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은 이상민 선동열 류현진 백종원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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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TV기자


